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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모 모두 생존하며 부모 중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미혼 청년 총 464명
의 응답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성별,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결속적 사회자본 및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청년세
대의 회복탄력성은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 및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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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ed variables of the resilience of Korean 
young adults. The sample was 464 young adults aged 19–34 years who had never been married, both 
parents alive and living with one or more of their par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23 and AMOS 23.0.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variables of gender,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was formed and promoted by the combined effects of the family-related environment and 
social-related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data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field when developing programs to build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Korean young ad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Young Adults, Resilience,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5A07072267).

*Corresponding Author : Jeewon Chun(cjeewon@sookmyung.ac.kr)
Received January 15,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March 2,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3, pp. 425-436,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3.425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426

1. 서론

최근 청년세대의 삶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각별
하게 주목받는 주요 이슈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들은 교육기간과 구직기간 연장, 입직연령의 지연, 부모
로부터 경제적·물리적 독립의 지연 등 성인으로서의 역
할취득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 과거의 청년세
대보다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성장 과정에 있어 어
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의 과보호와 과도한 개입,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노출 등 편향된 삶의 경험들로 인하여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갖추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
믹 같은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취약
한 계층으로 청년세대가 지적되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1]. 이에 대한 실례로, 서울시 청년세대 중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가 2015년 120,333명에서 2019
년 224,071명으로 80.8% 증가 되었다[2].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청년세대의 심리정서적 문제 양상
이 증가 되어 2018년 기준 우울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
은 20대는 98,434명으로, 2012년(52,793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 되었다. 세대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가 
86.5%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24.9%
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3]. 이처럼 청년세대가 문제 상
황 또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긍
정성이 강조된 역동적 과정을 지니고 있어 정신건강 증
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
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응
과 발달을 이끄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4]. 
OECD(2019)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다변하
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였다[5]. 이러한 회복탄력
성의 의미를 발달심리학과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전 생애에 걸쳐 한 개인이 삶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성장했는지에 중
점을 두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6]. 생애발달 관점에
서 청년세대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발견의 기간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7].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상황에 대한 

적응의 개념을 넘어서 성인기 발달과업인 독립의 과업을 
성취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확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둘째, 긍정심리학 관점에
서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 확보를 위한 기제로 작
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문제 상
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만큼 회복탄력성
과 같은 긍정적 요인들을 강화하는 것이 정신건강 증진
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행복과 성
공의 기본요소이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융통성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된다[9]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확보에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회복탄력성은 상황적 
요구 많거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환경에서도 성공
적인 적응을 성취할 뿐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주도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세대의 학업 종결, 취업, 결혼 등과 같은 발
달과업이 지연되고 장기화하면서 성인기 과업 수행이 당
사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공동 과제가 되
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는 말 그대로 헬리
콥터처럼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진입기에 이르러서도 자
녀의 주변을 주의 깊게 맴돌면서 끊임없이 관여하고 개
입하며 간섭하는 부모를 의미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의 애정,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수준이 모두 높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학부
모 전용 포털사이트가 독립적으로 개설되는 등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녀의 수강신청부터 학점관리, 군입
대, 진로와 취업,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데이트와 
배우자 선택까지 관여하고 개입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0-12].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은 부모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
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
치게 관여하고 대신 결정해주는 등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을 지속한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
화되어 역경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부모의 관
여와 개입은 청년세대에게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해
서 전달하여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불안 및 감정 조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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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의 회
복탄력성 수준이 낮아졌으며,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유사
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 결여와 책임을 회피
하는 태도로 이어져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메타경로분석을 통해 청년세
대의 이전 발달단계인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으
로 부모지지가 확인된 결과[19] 이외 회복탄력성 영향요
인 중 가정환경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청년세대가 독립된 주체이자 사회구성원
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역량인 회복탄력성과 헬리
콥터 부모역할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내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뿐 아
니라 타인과의 유대감·신뢰감 형성 및 협력 관계 양상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20]. 개인 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해 형성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자본
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기능적 접근에 근거
하여 사회자본을 분류하고자 한다. Putnam(2000)은 사
회자본을 결속적(bonding) 유형과 교량적(bridging)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정
서적 교감 및 지지의 근원이 되는 친밀한 관계가 증가함
을 의미하며, 교량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다양한 
정보 또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
대를 의미한다[21]. 즉,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 구성원
들 간에 유용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 및 친밀감을 획득하
게 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신건강, 심리
적 적응 또는 안녕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23]. 사회자본의 구조적 차원인 사회
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며
[4],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취되는 사회적 지지도 회
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4].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척
도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사
회자본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
학생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의 심
리정서적 양상에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으로 
활용되거나 다양한 결과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
을 정리해 보면 회복탄력성은 우울감 극복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25]이며,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 높은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26].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았고[27], 스트레스 대
처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접근보다는 문제중
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을 선택하였다
[28].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27]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29]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
성의 조절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정서학대, 어머니의 신체학대와 사
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에 미국 대학생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어머니의 방임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30]. 이와 같이 청년세
대의 회복탄력성 자체를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미미
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회복탄
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융복합적 관점에서 개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각적
인 탐색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연
령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양상인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적 상호
관계 양상인 사회자본에 대한 결과변수로 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들은 청
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높은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
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헬
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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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Total
(N=464)

Age
(M=27.0, SD=4.08)

19-24 yrs.
(N=151/32.5%)

25-29 yrs.
(N=157/33.8%)

30-34 yrs.
(N=156/33.6%)

Gender   Male
  Female

228(49.1)
236(50.9)

75(49.7)
76(50.3)

 75(47.8)
82(52.2)

 78(50.0)
 78(50.0)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student
  College & university bachelor’s degree 
  Graduate school or more

 27( 5.8)
122(26.3)
285(61.4)
30( 6.5)

15( 9.9)
97(64.2)
33(21.9)
6( 4.0)

  9( 5.7)
 25(15.9)
114(72.6)
 9( 5.7)

  3( 1.9)
-

138(88.5)
 15( 9.6)

Occupational
status

  Currently Employed
  Employment Preparation or Job Search
  Student
  etc.

269(58.0)
 76(16.4)
 76(16.4)
43( 9.2)

37(24.5)
29(19.2)
60(39.7)
25(16.6)

 99(63.1)
 31(19.7)
 16(10.2)
11( 7.0)

133(85.3)
 16(10.3)

-
  7( 4.4)

Monthly income
(10,000 KRW)

  Under 100
  100 – under 200
  200 – under 300
  Over 300

113(24.4)
 89(19.2)
166(35.8)
96(20.7)

67(44.4)
28(18.5)
40(26.5)
16(10.6)

 33(21.0)
 38(24.2)
 56(35.7)
30(19.1)

 13( 8.3)
 23(14.7)
 70(44.9)
 50(32.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사회인구학적 변

인,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한국사회 내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련 법안 기준을 수렴하여 설
정하였다.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참고하여 조사 진행 시점 기준으로 당시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며,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며, 결혼 경험이 없
고, 부모 모두 생존하고, 초혼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부모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청년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별 남녀 성비를 유사한 비율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으로 한정
한 이유는 거주지역에 따른 개인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및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계
청의 「사회조사」자료로 지역별 사회자본을 측정한 결과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31]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가족가치관 역시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다고 제시한 연구결과[32]를 참고하여 자료수집을 설계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국내의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
뢰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확보한 대규모 온라인 패널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구성원 중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직
접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게만 응답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동일 조사에 다시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
다. 모든 문항은 응답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결측값은 없었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행되
었으며, 총 46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
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헬리콥터 부모역할
청년세대인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

하기 위하여 LeMoyne와 Buchanan[33]이 개발한 헬리
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강시은과 이재
림[34]의 척도(부모 각 10문항, 총 20문항)를 사용하였
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HPS)를 사용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낮춘 문항이 다
소 상이하여 대체로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표본적절성에 
대한 검증으로 Kaiser-Meyer-Olkin(KMO) 값을 살펴
보았는데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는 .85, 어머
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는 .88로 나타났으며, 
Barlett 구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아버지: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효과성 검증 429

item χ² p df CFI TLI RMSEA

Helicopter Parenting

Father
10 191.335 .000 35 0.925 0.904 0.098

 9 152.196 .000 27 0.939 0.919 0.085

Mother
10  93.330 .000 35 0.963 0.953 0.060 

 9  67.945 .000 27 0.974 0.965 0.057

Table 2. Fit Indices for 10- and 9-item of Models of Helicopter Parenting

χ²=481.86, df=45, p<.001, 어머니: χ²=442.11, df=45, 
p<.001). 부모 모두 HPS의 10번 문항(나는 스스로 결정
을 내리기 전에는 어머니/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
다)이 나머지 문항과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10번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4 이하로 
검토 또는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부모별 9문
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9문항이 1개 요
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조의 적합도가 우수하게 나타남으
로써 최종적으로 부모 각 9문항(총 18문항)으로 구성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청년세대인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서 부모가 개입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허
용하지 않는 정도가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며, 하위영역별
로는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90이며,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87였다. 

2.2.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김구[35]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결속적(bonding) 유형과 
교량적(bridging) 유형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
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닌 수준으로 구성원들 간 연결 상
태를 의미하며, 교량적 사회자본은 자신과 사회구성원 간 
유용한 정보 또는 새로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결 상태를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10문항(총 20문항)으
로 구성된 사회자본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α는 .94이며, 하위영역별로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93, 결속적 사회자본의 .89였다.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36]의 회복탄력

성 척도(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통제성(원인분
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
족도,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위영역별 9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척도의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α는 .90이며, 하위영역별
로는 통제성 .78, 긍정성 .86, 사회성 .84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통계 프로그램과 AMOS 

23.0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하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의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헬리
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 회복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
자본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
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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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Total

Female
(N=236)

Male
(N=228) t

19-24 yrs.
(N=151)

25-29 yrs.
(N=157)

30-34 yrs.
(N=156) F

M(SD) M(SD) M(SD) M(SD) M(SD) M(SD)

Helicopter 
parenting

Father
Mother

2.38(.79)
2.70(.74)

2.18(.75)
2.58(.78)

2.58(.79)
2.81(.68)

 5.62***
 3.44***

2.41(.80)
2.75(.74)

2.31(.80)
2.64(.76)

2.42(.78)
2.70(.72)

 .87
 .91 

Total 2.54(.69) 2.38(.68) 2.70(.67)  5.06*** 2.58(.69) 2.47(.71) 2.56(.67) 1.03

Paired-t 10.30*** 8.77*** 5.71*** 6.01*** 6.36*** 5.46***

Social 
capital

Bonding
bridging

3.59(.73)
3.35(.63)

3.62(.73)
3.34(.62)

3.55(.74)
3.36(.65)

-.96
-.37

3.68(.74)a
3.43(.67)

3.60(.74)ab
3.33(.63)

3.48(.72)b
3.30(.59)

3.17*
1.84

Total 3.47(.62) 3.48(.60) 3.46(.64) -.38 3.56(.65) 3.47(.62) 3.39(.59) 2.89

Paired-t 8.77*** 7.02*** 5.32*** 5.59*** 5.80*** 3.82***

Resilience

Control
positivity
sociability

3.50(.51)
3.39(.66)
3.57(.61)

3.38(.48)
3.34(.67)
3.57(.63)

3.61(.51)
3.44(.65)
3.56(.60)

4.97***
1.66
-.11

3.48(.49)
3.49(.64)
3.57(.64)

3.48(.52)
3.33(.67)
3.60(.62)

3.53(.52)
3.34(.68)
3.52(.58)

 .61
2.69
 .63

Total 3.48(.48) 3.43(.48) 3.54(.49) 2.43* 3.51(.48) 33.47(.49) 3.47(.48)  .40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s used(a>b>c)
* p<.05, ** p<.01, *** p<.001 

Table 3-1. Differences in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and Resilience by Gender, Age

Variable category
Total

Not
employed
(N=195)

Currently
employed
(N=269) t

under 100
(N=113)

100
- under 200

(N=89)

200 
- under 300

(N=166)

Over 300
(N=96) F

M(SD) M(SD) M(SD) M(SD) M(SD) M(SD) M(SD)

Helicopter 
parenting

Father
Mother

2.38(.79)
2.70(.74)

2.44(.82)
2.69(.72)

2.34(.77)
2.70(.76)

1.39
-.07

2.47(.84)
2.75(.72)

2.31(.79)
2.80(.73)

2.31(.76)
2.62(.73)

2.46(.78)
2.66(.78)

1.43
1.36

Total 2.54(.69) 2.57(.69) 2.52(.69)  .76  2.61(.68) 2.55(.67) 2.47(.70) 2.56(.71) 1.03

Paired-t 10.30*** -5.10*** -9.35*** -4.04*** -6.32*** -7.69*** -2.87**

Social capital

Bonding
bridging

3.59(.73)
3.35(.63)

3.57(.69)
3.37(.63)

3.59(.76)
3.34(.64)

-.29
 .55

3.63(.73)
3.36(.64)

3.54(.72)
3.29(.67)

3.59(.80)
3.37(.62)

3.59(.64)
3.37(.62)

 .26
 .41

Total 3.47(.62) 3.47(.60) 3.47(.64)  .11  3.50(.62) 3.41(.63) 3.48(.65) 3.48(.57)  .33

Paired-t 8.77*** 5.24*** 7.03*** 4.91*** 4.14*** 4.84*** 3.54***

Resilience

Control
positivity
sociability

3.50(.51)
3.39(.66)
3.57(.61)

3.52(.46)
3.44(.64)
3.56(.60)

3.48(.54)
3.35(.68)
3.57(.63)

 .73
1.49
-.05

3.55(.46)ab
3.43(.67)
3.60(.61)

3.38(.51)c
3.32(.71)
3.51(.65)

3.46(.54)bc
3.34(.69)
3.55(.63)

3.62(.49)a
3.47(.54)
3.60(.56)

3.98**
1.23
 .59

Total 3.48(.48) 3.51(.46) 3.47(.50)  .92  3.53(.47) 3.40(.50) 3.45(.52) 3.56(.40) 2.29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s used(a>b>c)
* p<.05, ** p<.01, *** p<.001 

Table 3-2. Differences in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and Resilience by Employment, Monthly income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
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각각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정도는 평균 2.54점
(SD=.69)으로, 하위영역인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평균 2.38점(SD=.79),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평균 2.70점(SD=.7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06, 
p<.001). 즉,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 모두의 헬리콥터 부
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아버지: t=5.62, 
p<.001, 어머니: t=3.44, p<.001). 한편, 남성과 여성 모

두 paired t-test를 통해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났다(남성: t=5.71, p<.001. 여성, t=8.77, 
p<.001). 연령대별 부모 각각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즉, 연령대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부모 각각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
대별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
든 연령대에서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이 아
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19
세-24세: t=6.01, p<.001, 25세-29세: t=6.3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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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2-1 2-2    3   3-1   3-2   3-3

 1-1.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1

 1-2.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633*** 1

 2-1. Bonding social capital -.079 -.080 1

 2-2. Bridging social capital  .001 -.048 .661*** 1

 3.   Resilience(Total) -.089 -.173*** .616*** .578*** 1

 3-1. Control -.018 -.081 .329*** .394*** .780*** 1

 3-2. Positivity -.018 -.126*** .498*** .480*** .837*** .497*** 1

 3-3. Sociability -.176*** -.205*** .644*** .519*** .811*** .476*** .483*** 1

* p<.05, ** p<.01, ***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30-34세: t=5.46, p<.001).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
득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두 변인의 헬리콥터 부모역
할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
한 결과,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 모두 어머니의 헬
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에 대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미취업: t=-5.10, 
p<.001, 취업: t=-9.35, p<.001 / 월 100만원 미만: 
t=-4.04, p<.001, 월 100-200만원 미만:ｔ=-6.32, 
p<.001, 월 200-300만원 미만: t=-7.69, p<.001, 월 
300만원 이상: t=-2.87, p<.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연령,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수준
과 무관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다. 

사회자본은 평균 3.47점(SD= .62)으로, 하위영역인 
결속적 사회자본은 평균 3.59(SD=.73)이며, 교량적 사회
자본은 평균 3.35점(SD=.6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수준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평균 차
이에 대한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
두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남성: t=5.32, p<.001, 여성: t=7.02, p<.001). 
연령대별 사회자본의 평균에서는 결속적 사회자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t=.3.17, p<.05). 즉, 20세 초반 집단
이 30대 초반 집단보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았
다. 한편, 연령대별 사회자본의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결
속적 사회자본의 평균이 교량적 사회자본의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다(19세-24세: t=5.59, p<.001, 25세-29세: 
t=5.80, p<.001, 30-34세: t=3.82, p<.001).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의 사회자본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set
를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결속적 사회자본의 
평균이 교량적 사회자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미취
업: t=5.24, p<.001, 취업: t=7.03, p<.001 / 월 100만원 
미만: t=4.91, p<.001, 월 100-200만원 미만: t=4.14, 
p<.001, 월 200-300만원 미만: t=4.84, p<.001, 월 300
만원 이상: t=3.54, p<.001). 

회복탄력성은 평균 3.48점(SD=.48)으로, 조사대상자
들은 보통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사회성은 평균 3.57점
(SD=.61), 통제성은 평균 3.50점(SD=.51), 긍정성은 평
균 3.39점(SD=.6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t=2.43, 
p<.05).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제성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4.97, p<.001). 월평균 소득에 따른 회
복탄력성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하위영역인 통
제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8, p<.01). 연
령대와 직업활동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3.2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사회자본의 영향력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하위 영역을 분리하여 회복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다
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01과 
.661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의심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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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silience

Control Positivity Sociability Total

Β β Β β Β β Β 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01    .08 -.01   -.08  .01    .06  .00    .02

   Gender а -.24  -.24*** -.13   -.10* -.06   -.05 -.15  -.15***

   Educational attainment  .01    .01  .09    .10*  .01    .01  .03    .05

   Employment b -.04   -.04 -.07   -.05 -.03   -.02 -.05  -1.05

   Monthly income  .01    .02  .02    .03 -.01   -.02  .01    .01

 Helicopter parenting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01   -.02  .07    .09 -.06   -.08  .00    .00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05   -.08 -.14   -.16** -.10   -.12* -.10  -.15***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11    .15** .29   .33***  .45   .53***  .28   .43***

   Bridging social capital  .24    .29*** .27   .26***  .16   .17***  .22   .29***

Constant  2.60(.000)  6.14(.000)  6.69(.000) 10.48(.000)

F-value 14.92(.000) 23.86(.000) 43.44(.000) 45.06(.000)

R² .23 .32 .46 .47

R²(adj) .21 .31 .45 .46

Durbin-Watson       1.93       2.08       1.97       2.04

а 0: Male,  1: Female / b 0: Not employed, 1: Currently employed 
* p<.05, ** p<.01, ***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Model of Resilience of Young Adults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을 살펴
보면, 성별(β=-.15, p<.001),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
할(β=-.15, p<.001), 결속적 사회자본(β=.43, p<.001), 
교량적 사회자본(β=.29, p<.001)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
성보다 남성이,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낮게 지각
할수록,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
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F=45.06, p=.000). 모
델 설명력은 46%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
인은 성별(β=-.24, p<.001), 결속적 사회자본(β=.15, 
p<.001), 교량적 사회자본(β=.29, p<.001)으로 검증되었다. 
긍정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β=-.10, p<.05), 교
육수준(β=.10, p<.05),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β
=-.16, p<.01), 결속적 사회자본(β=.33, p<.001), 교량적 
사회자본(β=.26, p<.001)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에 대
한 유의미한 변인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β=-.12, 
p<.05), 결속적 사회자본(β=.53, p<.001), 교량적 사회자
본(β=.17, p<.001)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변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통제성에서만 교량적 사회자본이 결속적 사회자본에 비

해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
할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성에서는 교육수준
(β=.10, p<.05)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증된 반면, 사회
성에서는 성별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조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적응과 성장을 이끄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회복탄력성에 헬리콥터 부
모역할과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청년세대의 회
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과도한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닌 부모의 지지가 제공될 때 청소년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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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탄력성은 긍정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19]
와 유사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담
당하는 어머니의 지나친 관여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머
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세대의 자기가치감에 부
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7]와도 일맥상
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자녀 중 아들에게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도 유
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 모두의 헬리
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더 취약할 수 있
다는 선행연구 결과[38]와 일치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
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
분하여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에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
리 사회에서 ‘아버지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착된 
통제와 관여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집중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
한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에 관한 논의
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구성원이
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 가치로 인식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는 현실적으로 성인 자녀의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과 부모에게 의존적
인 자녀의 삶을 용인하는 문화적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가 부메랑 키즈, 연어족, 기생
독신 등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고착화된 부
모 의존이 노년기 부모의 삶에 갈등 요인으로 부각 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지속할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의 주관적 안녕감이 저하
될 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 그
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장기화로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청년세대 자녀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
모 중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회복탄력성 증진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과거와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는 청년세대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 및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로 강조

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청년세대와 이들 부모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
해서는 부모와 자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이 효과
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개
별적이더라도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대학 내 학생생활 상담 및 관련 교육부
서에서도 소속 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교육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
인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을 교육대
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기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
시50플러스센터 등에서 중노년층 대상 생애설계 교육을 
구성할 때 성인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내용
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세대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
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 구축 정도가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
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 하위영역 중 결속
적 사회자본이 교량적 사회자본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즉,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획득된 사회자본
이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자원으로 기능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
복탄력성 증진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
이 내면화될 때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4, 39].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후 정서적 균형을 확보
하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이다. 즉, 청년세대가 다양한 생활스
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
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예측을 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
처능력을 의미한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역경을 극복
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삶의 만족을 더 크게 경
험할 수 있어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은 이들의 사
회적응 향상과 사회의 건강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회복탄
력성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사회불안과 사회문제 등
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략안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 증진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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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속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청년세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기
반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년세대의 삶의 
현장에 지속적이며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지
역기반 공공기관은 결속적 사회자본으로서의 높은 가치
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
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의 경
우 2020년부터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수당 참여자 또는 정신건강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을 높
이는 단회기성 특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획일화되고 
개별화되지 않은 관련 사업 진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보다 심신이 나약하다는 프레임 속에서 청
년세대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논리적 비약에서도 벗
어나야 한다. 청년세대 공통의 경험이라 하더라고 개인마
다 역경으로 지각하는 정도와 위험 수준은 다양할 것이
다.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
을 통해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
하여 대상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도화되고 정례화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세대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청년세대 스스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과 관련 프로그
램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
성 역시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언택트(untact)에 
대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
하여 오프라인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도 병행
하며 참여자 밀착형의 정교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음의 한계점은 후
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
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통제성은 긍정성, 사회성과 
다르게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이 유의미
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영향력
에서도 통제성에 한하여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결
속적 사회자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차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심층
적 이해를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한계점은 
있지만, 청년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으로

서의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음
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20대에 국한
하지 않고 34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한국사회 청년세대 
삶 연구에 대한 스펙트럼 확장에 기여 하는 등 학술적·실
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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